
옛날 옛적, 서울 장안에 사는 최정승 부인이 머리 달비 한 쌍

을 치마폭으로 받아 배배배배 틀어넣었다는 꿈을 꾸고 아주 

귀한 딸을 얻었어요. 달비를 배배배배 꼬아 틀었다고 해서 딸

아이 이름을 ‘배뱅이’로 지었답니다.

달비: 예전에 여자들이 머리를 장식하기 위해 덧넣었던 딴머

리. 다른 사람의 머리카락을 길게 땋아 꼭지를 맺어 만드는

데, 지방에 따라 혼수품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표준어는 

‘다리’이며, ‘달비’는 함경도와 충청도, 경상도 방언이다.

배뱅이와 스님은 서로를 너무나 사랑했어요. 하지만 언제까

지 배뱅이 방에서 숨어 지낼 수만은 없었지요. 고심 끝에 스

님이 배뱅이에게 말했어요. “황해도에 가서 집을 마련해놓

고, 내년 이삼월에 모시러 오겠습니다.” “네, 스님. 기다릴게

요.” 그런데 이 년이 지나고 삼 년이 지나도 스님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배뱅이는 오매불망 스님만 기다리다 지쳐 몸도 

마음도 점점 쇠약해졌지요. 그러다 결국 세상을 등지고 말

았답니다. 한편, 최정승에게서 전 재산 얻어낸 평양 건달은 ‘이런 굿 

세 번이면 천하제일 부자가 되겠구나!’라며 유유히 길을 

떠났답니다. 

배뱅이는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 어느덧 혼기가 찬 

성인이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소승, 문안 들었

소이다!” 젊은 스님이 배뱅이의 집에 동냥을 왔어요.

‘어머나, 참으로 선남이로구나!’ 배뱅이는 속으로 감탄하며 

젊은 스님을 바라보았어요. 배뱅이와 눈이 마주친 스님도 같

은 마음이었지요. ‘정말로 어여쁜 아가씨가 아닌가.’

배뱅이에게 푹 빠진 스님은 그날로 상사병에 걸렸어요. 시름

시름 않는 젊은 스님이 안쓰러웠던 다른 스님들은 그를 항아

리에 숨겨 배뱅이 방에 들여놓았어요. 방에 들어온 배뱅이는 

항아리에 스님이 있는 줄도 모르고 혼잣말을 했어요.

“스님, 보고 싶어요.” 그때, 항아리 속에서 숨죽이고 있던 스

님이 말했어요. “아가씨, 제가 보고 싶거든 독을 열어보세요.” 

깜짝 놀란 배뱅이가 항아리 뚜껑을 열었더니….

“어머, 스님!” “배뱅이 아가씨, 보고 싶었습니다.”

다시 만난 두 사람은 서로를 얼싸 안았답니다.

딸을 먼저 보낸 최정승 부부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조선 팔도의 무당을 죄다 불러들여 배뱅이 혼을 부

르는 자에게 전 재산을 주기로 했지요. 하지만 아무리 굿

을 해도 배뱅이의 혼은 부를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무

일푼 평양 건달이 배뱅이네 집에서 굿을 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오호라! 배뱅이만 부르면 전 재산을 준다 이거

지?’ 건달은 한 몫 단단히 챙길 요량으로, 박수무당 옷을 

빌려 입고는 무당 행세를 하며 가짜 굿을 했어요.

“오마니, 아바지! 배뱅이 왔어요!” 건달은 갖은 꾀를 부려 

배뱅이 흉내를 냈어요. 그 연기가 어찌나 교묘하던지, 깜

빡 속아 넘어간 최정승 부부는 진짜로 배뱅이가 온 줄 알

고 울고불고 난리법석이었지요. “아이고, 내 딸아! 사랑하

는 내 딸아!” “오마니, 아바지. 이제 서러워 마시고 잘 사세

요!”그 모습을 지켜보던 진짜 배뱅이의 영혼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눈물만 흘렸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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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뱅이굿 

배뱅이굿은 서도소리에 속하는 작품 중 하나로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

다. 한 사람의 소리꾼이 대사와 소리를 통해 배뱅이의 이야기를 해학적인 서사

로 풀어가는 것이 특징이며, 서도소리 중에서 유일하게 극적 구성을 가지고 있

다. 소리꾼 ‘김유리’는 국가무형문화재 제29호 서도소리 배뱅이굿과 평안남도 

무형문화재 제2호 향두계놀이를 이수 받았으며, 현재 향두계놀이 보존회 회원

으로 활동하며 서도소리를 알리고 있다.

서도소리 

평안도와 황해도를 중심(서도지역)으로 민간에서 주로 부르던 노래를 일컫는

다. 예로부터 대륙과 인접한 거친 풍토에서 북방 이민족과 함께 겨루며 굳세게 

살아온 서도 지방민들의 생활 속에서 면면이 이어져 내려온 소리로, 노랫가락

에도 그들의 생활과 감정이 잘 드러나 있다. 서도소리에는 평안도, 황해도 지역

의 민요, 서도좌창, 시창, 배뱅이굿 등이 있는데, 중요무형문화재 제29호로 등재

되어 있으며 전승 취약 종목으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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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서울남산국악당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이름도둑, 이번엔 조선시대로 갔다! 
박수무당으로 둔갑해, 배뱅이굿 
한 판을 홀라당 훔쳐버리는데…. 

서울남산국악당

서울남산국악당은 2007년 전통공연예술의 진흥과 국악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

해 건립된 국악 전문 공연장으로 서울을 넘어 대한민국의 전통문화테마공간을 

대표하는 명소로 만들어가고 있다. 또한 청년국악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통해 청

년국악인들의 거점공간과 새로운 국악공연의 메카로 거듭나기 위한 다양한 프

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설화탐정

설화탐정AR 시리즈는 강원도 영월을 시작으로 제주, 단양, 충주까지 전국의 사

라져가는 수많은 구전설화와 지명설화를 증강현실 동화로 재탄생 시키고 있다. 

이름도둑과 설화탐정의 쫓고 쫓기는 모험을 통해 한반도의 숨겨진 신비로운 이야

기들이 보물처럼 되살아나는데….

이 리플릿에 ‘배뱅이굿AR’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보세요. 

1. 	 플레이스토어에서 ‘배뱅이굿AR’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해주세요.

2. 	 어플 내 카메라로 리플렛 속 캐릭터들을 비추면 

	 AR체험과 함께 배뱅이굿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 본 어플은 안드로이드 전용 어플리케이션입니다.  


